김재설, 전미애, 김다니엘 선교사의 기도 편지(200904)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역자님에게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기도편지를 드립니다. 

파송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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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를 가슴에 품고, 파송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007년 9월에 파송교회로 천안중부교회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약 1년 4개월 동안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용권 담임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 더 중요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8일 주일 저녁예배 때, 우리 가정의 파송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송예배를 통해 알바니아의 영혼을 더 사랑하고, 헌신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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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의 계획은 작년 여름사역을 끝내고, 저희 가정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셔서, 출국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결혼한 지 4년 만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3월 23일 오전 8시 55분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진통이 오지 않고 예정일을 일주일 넘긴 상황이어서,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전미애 선교사가 진통을 시작하여 약 6시간 정도의 진통끝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2시간 동안 전미애 선교사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힘겹게 아이를 낳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여졌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더 잘 키우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은 다니엘로 지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이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니아 출국 계획

저희가 사역할 팀은 알바니아의 갈렙팀입니다. 교회개척과 제자 양육, 지도자 양성을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선임 선교사님인 이용범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 6월 중순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하는데, 이모저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5월 중순에 알바니아로 들어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갖고, 선교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면, 이용범 선교사님 가정이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여도 잘 적응하고, 언어도 잘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24일 주간에 출국할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두 달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고, 환승시간 포함17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3월 23일에 새로운 생명 김다니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5월 24일 주간에 알바니아로 출국할 예정인데, 전미애 선교사와 다니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또한, 기도동역자, 후원교회와 후원자 개발, 출국준비(물품을 보내는 것, 비행기표 구하는 것 등등), 정착이 잘 되게 하소서!

3.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알바니아에서 필요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선임선교사와의 관계, 팀 사역을 잘 이루게 하시고, 언어를 잘 배우게 하소서!

4. 국내에 남은 가족들을 지키시고, 전상호, 전성현, 강경애, 임채화 부부, 박기원할아버지, 이지숙을 구원해 주소서!

4월 한달도 모든 동역자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09년 4월

김재설, 전미애, 김다니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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